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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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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

습니다. 유다로 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여러 번 돌아가기를 권하자 결국 오르바는 모압의 자기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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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룻은 먹을 것을 구하러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웠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

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과 하나님

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

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떡을 먹게 하고 자신의 밭에서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에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16)



룻의 믿음

예수님과 보아스

오르바

룻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과 오르바는 각각 어떻게 하였나요?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기 1:16)

◆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 보아스는 가난한 룻을 도와주고 지켰어요.

◆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

◆

예수님과 보아스는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빈 칸에 적어 보세요.

4오늘의 공부



5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룻처럼 올바르게 선택해요

룻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르

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이이번번 주주 토토요요일일은은 어어린린이이 전전도도집집회회가가 있있는는 날날입입니니다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른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선택

스탈린이 소련을 다스리고 있을 때, 

'보리스 콘펠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소련

정부에 체포 당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 갔습니다. 마침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만나 말씀을 듣고 구원

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구원을 받은 후,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용소에서는 돌봐 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그 의사는 젊은이를 돕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수용소 법을 어긴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그 의사는 자기가 수술한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

스도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처형 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까?”

이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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